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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서연
아시아	확장	담당	이사	·	서울

박서연(영어명	"써니")은	협회의	아시아	지역	확장을	총괄한다.	서울을	거점으로	강남구를	비롯한	아시아	주요	지구의	헌장	신청을	검토하
고	있으며,	협회	내에서	가장	유능하고	현실	감각이	뛰어난	임원으로	평가받는다.
협회가	자랑하는	"북측	인맥"에	관하여
협회	집행위원회는	모든	자리에서	박서연을	"북측에	중요한	인맥을	가진	가문	출신"이라고	소개하며,	이	사실을	대단한	자부심을	가지고	반복한다.	위원회는
이	표현이	정확히	무엇을	의미하는지	전혀	이해하지	못한다.
실제로	박서연의	외가는	1980년대에	강원도	고성	인근에서	작은	무역업을	운영했을	뿐이며,	"북측"이란	단지	그	지역이	휴전선	이북이	아니라	속초	위쪽이라
는	뜻이었다.	정치적	의미는	전혀	없다.	가문에	외교적	연줄도,	비밀스러운	통로도,	위원회가	상상하는	그	어떤	것도	존재하지	않는다.
박서연은	이	사실을	더	이상	바로잡지	않기로	했다.	그녀는	설명을	적게	할수록	위원회가	더	깊은	인상을	받는다는	점을	일찍이	깨달았다.	그래서	그녀는	미소
짓고,	고개를	끄덕이며,	화제를	스킨케어로	돌린다.

실제	영입	배경
박서연이	협회에	영입된	진짜	이유는	성공적인	스킨케어	유통	회사를	경영하고	있기	때문이다.	이	회사는	한국	화장품을	북미	시장에	공급하며	상당한	매출을
올리고	있다.	그러나	이	사실은	그	"인맥"	이야기보다	훨씬	덜	언급된다.

현재	추진	과제
·	강남	헌장	—	서울의	대표	지구를	평가	중이며,	그녀의	초기	소견에	따르면	강남은	이미	창립	지부가	부러워할	만한	기준으로	운영되고	있다.
·	국경	간	관계	—	위원회가	명칭을	고집했으나	그	누구도	정의하지	못하는	과제.	박서연은	이	항목을	굳이	설명하려	하지	않는다.

참고:	본	문서는	글로벌	확장국이	의뢰하여	발행하였다.	집행위원회는	본	문서를	검토하였으며	—	위원회	중	한국어를	읽을	수	있는	사람은	한	명도	없으나	—	그	내용이	전적으로	만족스럽다고	판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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